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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일중독 또는 초과노동이 만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경제적 이익이 더 우선

시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생겨났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일을 오래하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으며 현재도 초과노동을 하거나 업무가 끝난 시간이나 퇴근 후, 주말

에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일중독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좋은 직업윤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기업은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완전히 일에 몰입되어 성과를 이루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일에 헌신하면서 상당한 시간 일을 하는 근

로자들을 높게 평가하고 승진의 기회가 더 많이 줌으로써(Bonebright, Clay & Ankenmann, 2000) 일중독이나 초고

노동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로 생겨난 초과노동, 전통적인 직업윤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중독증상이나 충동적인 탐닉, 부정적인 증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이러한 일중독적인 현상은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Oates 1971; Schaef & Fassel, 1988; Spence & Robbins, 1992).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일중독을 조직, 직무관련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맥락, 정서적 성향과 연결하여 진행된 연구

(배성현ㆍ박태경ㆍ김훈석, 2012; Spence ＆ Robbins, 1992)와 일중독의 원인과 조직문화 관련 연구, 일중독과 개

인특성의 연구(한광현, 2011))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일을 통해 즐거움과 보

람을 얻고 더욱 오랫동안 일을 하고자하는 일중독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cott, Moore & 

Miceli, 1997). 즉 장시간 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외적 강압이나 내적 부담으로 사회적 책임의식과 일을 통해 

인정받으려 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하는 내면의 의지 상태인 일중독(workaholic)에 빠지기 쉽다는 연구들

(Oates 1971; Schaef & Fassel, 1988; Spence & Robbins, 1992)의 주장을 고려하여 일중독은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일중독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 중,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조직문화

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개인특성은 서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일중독을 어떠한 조직문화와 개인적 차원의 개인특성이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일중독이 

직장가정 갈등에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항공사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연구되고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인턴을 포

함한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현황,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의 예비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이 연구 분석에 사용되며, 실증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프로그

램은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유형에 따라 조직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직무만족, 조직몰

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영향 관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의 결과 조직

문화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었다(Amos & Weathington, 

2008). 조직문화변수들 중 참여문화, 유연성문화, 개발문화, 팀워크, 기업가문화,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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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Firuzjaeyan-A, Firuzjaeyan-M & Sadeghi, 2015)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중심문화, 혁신문화, 개발

문화, 위계적 문화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Belias, Koustelios, Vairaktarakis & Sdrolias, 

2015)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유형 중 성과(결과)지향문화, 위계적 문화(Tepeci &  

Bartlett, 2002)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명선ㆍ조주은(2010)은 각 항공사별로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

통과 동일시, 규정이행 강조와 교육 강조가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2.2. 개인특성

개인특성을 구성하는 이론에 대한 연구 고찰 결과,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개인특성을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Rotter(1966)는 개인특성을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통제위치(locus control)에 따라 내재적 개인

유형, 외재적 개인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재적 개인은 대체로 강한 인내심과 낙천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경쟁적인 태도를 가지나, 외재적 개인은 도전정신과 승부역이 강하여 신속함을 요하는 직무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obbins(1984)의 저서에서 개인 특성은 크게 태도, 감성, 기분, 성격, 가치, 지각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특성이론이나 유형이론 또한 성격，가치 등의 분류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Norman(1963)은 성격요인들을 분석 통합하여 이들의 유형을 크게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동조성, 신중함으

로 구분하여 Big 5 성격요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Digman(1990)은 불안정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수용성

(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개인성향의 주요 5가지 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불안전성은 스트레

스 유발 인자를 경험하는 인지 및 행동 스타일의 개인차를 말하고, 외향성은 사교성과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좋아하고 기질적으로 활동수준이 높으며 명랑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개방성은 교양 있고 똑똑한 사람을 나

타나는 차원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있고 독창성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수용성은 예의가 바르고 융통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협조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성취의지로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이끄는 차

원으로 파악되고 자신감에 차있고 성취욕, 자율성이 높은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Puffer(1987)는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 자율성 욕구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 성취욕구는 친사회

적 조직행동과 긍정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동료간의 경쟁이나 친사회적 조직행동과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관

계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개인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이 조직에 대해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조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며, 개인의 직무와 관련한 개인특성은 조직구성원으로서 

활동과 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약과 한계를 설정하며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 관계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과 조직의 부합관계(person-organization fit)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의 관계와 직무와의 조화를 이루는 

개인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특성을 구성하는 이론에 대한 연구 고찰 결과,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개인특성을 구분하여 연구되었으나 이중 대표적으로 포함되고 연구되어온 특성은 개인특성 중 외향성, 성

취지향, 자존감, 완벽주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일중독

일중독과 관련해서 일중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연구들(Oates, 1971; Spence & Robbins, 1992)에 반해 최근에

는 연구자들의 실증적 연구에 따라 부정적, 긍정적 측면 모두 지지되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Machlowitz(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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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lowitz(1980)는 일중독 성향은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높여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한 반면, Schaef & Fassel(1988)은 일중독이 조직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인의 삶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eybold & Salomone(1994)은 일중독자는 초기에는 조직 내에서 건설

적 태도를 보이나 점차 수행능력이 떨어져 조직에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Spence & Robbins(1992)은 노동자 

291명을 대상으로 한 일중독의 결과와 범위 연구에서 일에 대한 일몰입, 강박관념, 일향유감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일몰입은 시간몰입과 전념에 정(+)의 상관관계로, 일에 대한 강박관념은 직무스트레스, 완벽주의와 정(+)의 상관관

계로, 그리고 일향유감은 직무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Burke(2001)의 연구

에서도 연구결과 일중독의 구성차원 중 일향유감은 급여인상, 승진, 경력만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직무

만족, 이직의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일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태이다. 정인호ㆍ이은진(2013)은 일중독 성향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성격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일중독 성향과 구체적인 상

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정인호ㆍ이은진(2013)의 일중독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 일몰입과 일강박은 

직무소진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일향유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은 부정적 영향

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김훈석(2012)은  근로자 699명을 상대로 한 일중독 연구 결과에서 일 강박관념은 조직시

민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로, 직무긴장과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 향유감은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로, 직무긴장과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조직시

민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일중독관련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혹은 두 가지 관점 모두의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또한 부정적 긍정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일중독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선행변수와의 관계에 따른 결과가 부

정적, 긍정적인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2.4. 직장-가정갈등

직장가정 갈등 관련 연구는 초기 직장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없었던 한방향의 연구(Greenhaus 

& Beutell,1985)가 주로 수행되었고 이후 직장-가정 각각의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연구(Byron, 2005)가 제시되

었다. 직장영역이나 가정영역에서 각기 발생하는 갈등은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받게 되므로 양방향의 순환체계를 

갖는다. Carlson & Frone(2003)의 연구가 제시되면서 직장가정 갈등은 원인을 불러오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와 

직장가정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변수의 도출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결과변수 중심의 연구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로 되고 있으며

(권창희ㆍ홍경옥, 2014), 개인의 소진이나 감정 고갈에 관련된 연구와 개인 관련해서 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연

구로 크게 구분된다. 

최근에는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 특성과 개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고선희, 2016;박장혁, 2016) 추

가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직장가정 갈등과 영향관계를 맺는 변수는 크게 선행변수(개인, 가정, 직장)

와 결과변수(개인, 조직)로 구 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2.5. 삶 만족

삶 만족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가정생활 만족도이나 직장생활만족도는 삶 만족에 중요한 요소(Myers & Di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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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이며,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직장-가정 갈등이 가정-직장 갈등에 비해 보다 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규‧가영희, 2005). 

관련하여 김용흔‧이규만(2011)는 직장-가정 갈등은 개인 삶의 질을 저하하고 반대로 직장-가정 강화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며 직장-가정 갈등은 삶 만족을 직장생활 만족과 가정생활 만족으로 구분한 연구에서 직장-가정 

갈등은 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숙정(2011)은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이 삶

의 만족(직무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직장-가정 갈등 문제는 직무

만족, 생활만족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였다. 박경환(2012)의 기혼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직장-가정 갈등(가정-직장 갈등)은 삶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장-가정 촉진(가정-직장 촉진)은 

삶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목적은 Spence & Robbins(1992)의 일중독과 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1964)의 역

할갈등 이론을 적용하여 직장-가정갈등에 있어서 일중독의 영향력과 일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조직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실증적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개인특성, 일중독, 직장-가

정갈등과 삶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개념과 개념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차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성개념

의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하였

으며 이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3.2. 연구가설

설정된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설정된   가설은 향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

출된 조직문화, 개인특성, 직장가정 갈등과 삶 만족의 요인에 따라 세부적인 연구모형이 확정될 것이며 이에 다른 

소가설도 파악될 것이다.

조직문화와 일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Burke (2001)와 Burke & Koksal(2002)은 조직의 직업유형

별, 고용부분별 일중독과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문화는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조직문화에 따라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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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Liang & Chu, 2009)에서 어떤 조직에서는 동료들과 조화와 결집을 권장하기

보다는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조직문화를 위계적 문화, 과업문화, 혁신문화, 관계문화로 

구분하고 일에 더욱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일중독을 유발하게 하는 조직몰입과 직무성과 연구(유경미, 2012; 

Cameron & Quinn, 2006)를 바탕으로 가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H1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는 일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개인특성은 일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일중독은 직장- 가정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직장-가정갈등은 삶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표본설계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대상을 국적 항공에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항공사는 대형항

공 기업체(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저비용항공 기업체 중 2017년 1월 기준 여객실적 상위 기업체(제주에어, 진 

에어, 에어부산)이다. 

population Airlines Flight Crew in korea

sample group
Korean Air, Asiana Airline,

JejuAir, 진Jin Air, 에Air Busan Air, Esta Airr, Tway Air

Sample size

Total 630 Paper Deployment

630, which are distributed copies of 588 (93.3 %) of recovery

Used for analysis of part 578 (98.2%) of the 588

Sampling way Stratified Samoling

Survey period SEP 10 2017~ SEP 27 2017 (17days)

Table 1. Sample and Survey method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 도구인 설문지는 조직문화, 개인특성, 업무스트레스, 직장가정 갈등과 삶 만족으로 구성되었

다.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개념의 연구를 통하여 조직문화, 개인특성, 업무스트레스, 직장-가정 갈등

과 삶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3.4.1 조직문화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를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행동과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서로서 조직의 이념이나 가치관, 관습이나 지식, 혹은 기술 등 종합적, 총체적인 체계”

로 정의하였다.

3.4.2 개인특성

본 연구에서 개인 특성을 “개인의 심리체계의 성장과 발전으로 사람의 행동과 의식 활동에 작용을 주는 원리”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알려진 개인특성에 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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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 자존감, 성취욕구, 외향성, 완벽주의 연구를 적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3.4.3 설문지구성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도출된 문항을 통하여 조직문화, 개인특성, 업무스트레스,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

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설문지는 총 구성개념에 따른 5개 영역의 변수관련 문항과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현황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을 통해 파악된 변수의 타당성 파악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 타당성을 파악하였으며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같이 수행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분석과 AVE와 CR분석을 통하여 집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은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분석 프

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인 표본은 국내의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에 근무하는 객실 여승무원으로 총 응

답자의 수는 578명으로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Sortation Frequency(N) Ratio(%) Sortation Frequency(N) Ratio(%)

position Airline

Intern Crew 109 18.9 Korean Air 130 22.5

Stewardess 169 29.2 Asiana Airline 125 21.6

AAssistors 

Stewardess
164 28.4 JejuAir 130 22.6

Purser 121 20.9 JinAir 88 15.2

Over Senior Purser 15 2.6 AirBusan 50 8.7

Marriage status EstarAir 42 7.3

Single 356 61.6 TwatAirline 13 2.2

Married 222 38.4 Total 578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N=578)

4.2. 측정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이 되는 요인만 선택하였으며,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분류된 측정항목들 중 요인적재



868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7, No. 4: 861-873, December 2019

량(factor loading)이 0.4 이하인 항목들은 제거하여 개념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수행을 위하여 차석빈 외(2001)이 제시한 KMO test(Kaiser-Meyer-Olkin test)와 Barlett's 구형성 검증을 통해 

KMO test가 0.75이상, Barlettt's 구형성 검증이 유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기준을 통해 요인분석 진행을 위한 가정

을 검증하였다.

4.2.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조직문화와 개인특성에 따른 일중독이 직장가정갈등과 삶 만족에 어떠한 영

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을 통한 변수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이전에 먼저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는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기준은 GFI(Goodness-of-Fit Index; ≥ .90이 바람직함),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 .90이 바람직함),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5보다 작을수록 

바람직함), NFI(Normed-Fit Index; ≥ .90이 바람직함), χ2에 대한 p-value(≥.05가 바람직함)의 적합도 지수를 통

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 1941.38(p=0.005), df = 1514, RMR = 0.038, 

GFI = 0.907, AGFI = 0.880, NFI = 0.903로 나타나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수행에 필요한 적합도를 충족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의 Table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Suitability of 

Analyzed 

Research 

Models

Suitability of Analyzed Research Models

X2 sig b) df RMR c) GFI d) AGFI e) NFI f)

Result value 1941.38 0.005 1514 0.038 0.907 0.880 0.903 

Table 3. Suitability for Research Model

a) 위 분석은 AMOS Version 18.0의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로 분석한 결과임

b) 카이자승 통계량 : 0.05이상

c) 원소간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 0.05이하

d) 기초부합치(GFI:　Goodness-of-Fit Index) : 0.9이상

e) 조정부합치(AGFI: djusted Goodness-of-Fit Index) : 0.9이상

f) 표준부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 0.9이상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라 설정된 가설은 조직문화가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 

일중독이 직장-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정 갈등이 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4개 영역으로 파악된 각각의 

요인을 바탕으로 32개의 세부가설이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3 가설검정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총 4개의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파악된 조직문화 4개 요인, 개인특성 4개요인, 일중

독 3개요인, 직장-가정 갈등 2개요인과 삶의 만족 1개 요인에 따라 총 20개의 세부가설로 구분되어 구조모형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의 결과를 다음의 Table 4에 요약하였다. 또한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

형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모형을 다음의 Figure 2.

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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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Hypothesis relation
casual 

relationship

Selection 

status

Hypothesis 1

The organizational culture 

conscious by the airline 

crew will affect 

workaholic.

H1-1 relationship orientation → Work enjoyment + Choice

H1-2 relationship orientation → driven - Choice

H-3 relationship orientation → Work involvement - Choice

H1-4 Innovation orientation → Work enjoyment + Choice

H1-5 Innovation orientation → driven - Reject

H1-6 Innovation orientation → Work involvement + Reject

H1-7 work orientation → Work enjoyment - Choice

H1-8 work orientation → driven + Choice

H1-9 work orientation → Work involvement + Choice

H1-10 hierarchy orientation → Work enjoyment - Choice

H1-11 hierarchy orientation  → driven + Choice

H1-12 hierarchy orientation → Work involvement + Choice

Hypothesis 2

Personal characteristics 

recognized by airline 

flight attendants will 

affect workaholics.

H2-1 Self-esteem → Work enjoyment + Choice

H2-2 Self-esteem → driven + Reject

H2-3 Self-esteem → Work involvement - Reject

H2-4 a desire to achieve → Work enjoyment + Choice

H2-5 a desire to achieve → driven - Choice

H2-6 a desire to achieve → Work involvement - Choice

H2-7 extroversion → Work enjoyment + Reject

H2-8 extroversion → driven - Choice

H2-9 extroversion → Work involvement - Choice

H2-10 perfectionism → Work enjoyment + Reject

H2-11 perfectionism → driven + Choice

H2-12 perfectionism → Work involvement + Choice

Hypothesis 3

Workaholics perceived by 

airline crews will affect 

work- family conflicts.

H3-1 Work enjoyment → Family Work- Conflict + Reject

H3-2 Work enjoyment → Work Family Conflict - Choice

H3-3 driven → Family Work- Conflict + Choice

H3-4 driven → Work Family Conflict + Choice

H3-5 Work involvement → Family Work- Conflict + Choice

H3-6 Work involvement → Work Family Conflict + Choice

Hypothesis 4

The workplace conflicts 

perceived by the airline 

crew will affect life 

satisfaction.

H4-1 Family Work- Conflict → satisfaction of life + Reject

H4-2 Work Family Conflict → satisfaction of life - Choice

Table 4 Summary of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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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중독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내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개인특성에 따른 일중독이 직장-가정 갈등과 삶 만족 간의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직문화와 개인특성의 변인들이 일향유, 일강박, 일몰입의 변인들인 일중독에 대한 가정

to직장갈등과 직장to가정갈등과 삶 만족에 어떠한 구조적 인과관계로 형성되어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항공사 승무원 578명이 표본이었으며 설문에 사용된 속성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통하여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분석을 

통하여 신뢰도를 충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1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12

개의 세부가설 중 10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조직문화는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서로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며 가족과 같이 매우 우호적이며 팀워크, 참여, 일치된 의견을 가치 있게 여기

는 관계지향 조직문화와 조직의 성장이나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중요시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개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을 장려하는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항공사 승무원의 일중독 중에서도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일향유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업무의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분위기와 규정을 

강조하는 업무지향적 조직문화와 형식화된 규칙과 정책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통제되는 위계지향적 조직문화

는 일향유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지향 조직문화는 일하기 전이나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해야 하는 일강박과 일을 하는 동안에 온전히 몰두하는 일몰입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지향 조직문화와 위계지향 조직문화는 일강박과 일몰입을 더욱 증가되는 연구결과가 검증되었

Figure 2.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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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과업지향 조직문화와 관계지향 조직문화가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유발 원인이 된다는 신동

은(2015)의 주장과, 과업지향 조직문화와 위계지향 조직문화가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일중독 유발 원인이 된다는 

Fry & Cohen (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과업지향 조직문화가 일을 많이 하게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라

고 주장한 Liang & Chu (2009)와 과업지향, 위계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 조직문화가 일중독의 유사한 성격을 지

닌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사기업의 객실승무원의 조직은 

팀장, 부팀장, 시니어, 주니어 등 정확히 서열이 정해져 있는 팀제도, 기수나 입사순차에 따른 엄격한 선후배 문화,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타부서와의 업무협업, 근무 중의 색다른 이벤트 등의 일반 기업이나 조직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일중독의 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개인특성은 일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2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12

개의 세부가설 중 8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개인특성 유형에 따라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이는 특성인 자존감과 일을 성공시키고자 노력하

거나 진취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행동들 보이는 특성인 성취욕구는 일중독 중에서도 일향유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욕구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추

구하는 외향성은 일강박과 일몰입의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선을 다해 일을 완성시키

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는 특성인 완벽주의는 일강박과 일몰입을 증가시키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일중독성향이 높은 사람은 일을 성취하려는 동기가 매우 강하다는 Scott at al.(1997)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지 않기 위해 일중독에 더욱 빠지게 된다는 정병석ㆍ탁진국(2009)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향성이 직무헌신이나 직무를 하는데 열심히 하려는 태도라고 연구한 윤지예ㆍ김진

모(2010)와 한광현(2012)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는 적극적이고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외향

성이 높은 사람은 일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일에만 집중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일중독은 직장가정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의 구조모형분석 검증결

과를 살펴보면, 6개의 세부가설 중 5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일중독의 일강박과 일몰입은 직장가정갈등의 가정으로

부터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직장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정to직장갈등과 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가

정으로 영향을 끼치는 직장to가정갈등의 두 가지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강박과 일몰입을 직

장가정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연구(Robinson & Post, 1997; Spence 

& Robbins,1992; 박장혁, 2016; 정병석ㆍ탁진국, 2009; 최영근ㆍ김규배, 2012)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장혁

(2016)의 연구에서 일향유가 직장가정갈등 중 2개의 요인에 모두 아무런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연구와는 

대치된다. 이는 박장혁(2016)의 연구가 외식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식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커 정규직의 비중이 큰 항공사와 달리 일향유에 대한 결과가 달리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일향유는 

직장to가정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가정to직장갈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강

박과 일몰입에 대해 높게 지각하면 직장가정갈등이 높아지는 것은 일중독의 하위변수인 일강박과 일몰입은 일중독

의 부정적인 결과변수로 도출되었다. 반면 일향유는 직장가정갈등을 낮추는 긍적적인 결과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일중독의 결과가 긍적적, 부정적 측면 모두 지지하고 있는 연구((McMillan et al., 2002; Scottl et al., 1997; 김훈석, 

2012: 이은진‧정인호, 2012)와 일치한다. 일강박이나 일몰입에 대한 개념이 의무적이고 책임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던 일하기 전이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한 경우이다(정병석, 탁진국, 2009).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직장가정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향유

는 Spence & Robbins(1992)의 연구에서처럼 사람들이 일할 때 당시는 힘들고 고통이 따르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 또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즉 일이 재미있고 하는 일에 만족하고 일을 하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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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가정갈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항공사 승무원이 인식하는 직장가정갈등은 삶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4의 검증결과를 살펴보

면, 2개의 세부가설 중 1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퇴근 후 해야만 하는 잔업으로 인해 가

정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정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져 갈등의 원인이 발생하는 직장to가정갈등이 개인의 삶에 대

한 만족에 부(-)의 관계로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김주현ㆍ문영주，2010; 박경환, 2012; 한지

숙ㆍ유계숙，2007; Greenhaus, Allen & Spector, 2006; Gutek, Searle & Klepa, 1991; Kinnunen & Mauno, 

1998)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가정으로 시작하여 직장에 영향을 끼치는 가정to직장갈등은 삶 만

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박장혁(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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